
중·고등

 우체국으로 가던 길

 나에게 우체국은 단순히 돈을 맡기는 곳이 아니다. 어린 시절의 소중한 

추억이 담긴 장소다.

 매주 토요일 새벽이면 아빠와 동생, 그리고 나는 우체국까지 산책을 했

다. 아직 거리가 조용한 시간,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

나누며 걸어갔다. 학교 이야기, 일상 이야기, 별것 아닌 대화들이었지만 

그 시간은 언제나 즐거웠다.

 그때 내 용돈은 5천 원이었다. 나는 그 돈을 쓰기보다 통장에 차곡차곡 

모으는 것을 좋아했다. 통장 정리를 할 때마다 늘어나는 숫자를 보며 큰 

부자가 된 것처럼 뿌듯해하곤 했다.

어 린 시절의 귀여운 착각도 있다. 통장에서 매달 보험료가 빠져나갔는

데, 나는 그 금액이 10만 원이 아니라 1만 원인 줄 알았다. 그래서 통장

을 보며 "한 달에 만 원이나 남네!" 하고 기뻐했다.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

나지만, 그때는 정말 진지하게 믿었다.

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송금하고 저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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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토요일 새벽마다 가족과 함께 걸어가던 우체국 길은 어떤 편리함

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. 나에게 우체국은 돈을 모은 곳이 아니라, 가족과 

함께한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곳이기 때문이다.


